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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, 꿈도 안 꾼다…그래도 국내는?
- 코로나19 ‘팬데믹’ 이후 해외여행 계획 뚝

- 3월 3주차 16%로…조사 5년 만에 최저치

- 함께 추락하던 국내여행은 3월 들어 상승세

- 4월말-5월초 연휴기간 추가확산 유의해야

 코로나19 팬데믹(세계적 대유행) 이후 해외여행 심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[참고. 2020 여행이슈]. 최근(3월 

3주차) 우리나라 사람의 '3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' 비율은 16%로 지난 1월 초의 36%에서 반토막 이하로 쪼그

라들며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. 반면 동반 추락하던 국내여행 계획 비율은 3월 들어 2주 연속 상승하면

서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지역 U턴 현상이 예상된다.

 여행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 2015년 8월부터 매주 수행하는 `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`(’16년까

지 매주 300명, ’17년부터 매주 500명)에서 향후 3개월 내 순수관광 목적의 숙박 여행계획이 있는지를 묻고, 

계획하고 있는 여행지역이 어디인지 추적해 왔다.

■ 3개월 내 해외여행 계획 올들어 36%→16% 급락

 3개월 내 1박 이상의 ‘해외여행 계획이 있다’는 비율은 지난 3년간 30% 중반대를 유지해 왔다. 경기침체와 

No재팬 영향으로 다소 위축되기는 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직격탄을 맞기 전까지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. 국내 

첫 확진 직전인 1월 1주차에도 해외여행 계획보유율은 36.5%였다[그림1]. 그러나 중국 내 확산이 절정에 이른 

2월 3주차에는 11.8%포인트(p) 떨어진 24.7%를 기록했다.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15년 8월 이후 최저치

이며, 3월에는 ▲1주차(2일~8일) 22.4% ▲2주차(9일~16일) 18.7% ▲3주차(17일~24일) 16.2%로 바닥을 예측할 

수 없는 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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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1] 3개월 내 여행 계획보유율

■ 바닥 찍은 국내여행, 회복세 보여

 국내여행 계획보유율은 올해 1월 1주차 69.6%에서 2월 3주차 67.3%로 2.3%p 떨어졌다. 동기간 해외여행 계

획이 11.8%p 감소한 것에 비해 변화가 크지 않았다. 그러나 대구·경북 지역 중심으로 신천지예수교회 집단 감

염이 시작된 2월 말 이후 크게 하락했다. 2월 4주차 60.6%로 전주 대비 6.7%p 감소했으며, 3월 1주차는 

54.1%로 6.5%p 하락해 최저점을 찍었다. 다만 최근 2주간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. 3월 2주차 57.0%(+2.9%p), 

3월 3주차 59.1%(+2.1%p)로 연속 상승했다.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꽃 개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여

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.

■ 해외 지역구분 없이 계획률 감소... 국내여행지는 대부분 올라

 여행 목적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다. 절대적인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 여행 계획자 내에서의 점

유율 변화가 아닌 전체 응답자 내에서 분석했다(여행 미계획자 포함). 

 아시아(중동 제외)로의 여행 계획률은 1월 1주 25.2%에서 3월 3주차 9.1%로 급강하했다. 한국 체류자 입국금

지 조치가 빨랐던 베트남(–5.2%p)과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중국(-2.6%p)의 급감 영향이 크다. 아시아뿐 아니

라 주요 여행지(유럽 -1.5%, 북미 -0.7%)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.

 국내여행 때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3월 3주차 조사 기준으로 ▲강원도 13.2% ▲제주 10.7% ▲부산 4.6% 순

으로 Top3에 변화는 없었다. 다만 부산 여행계획률은 1월 대비 2.8%p 떨어진 것으로 16개 광역시/도 중 가장 

감소폭이 크다. 계획률이 최저점을 기록한 3월 1주차와 비교하면 전남(+1.5%p), 강원·충남(+1.1%p), 부산·전북

(+1.0%p)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. 특히 계획이 절반가량 줄었던 부산·경북·대구가 반전에 성공한 

것이 긍정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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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내여행 획기적 지원으로 여행산업 불씨 살려야

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/지역이 180여 곳에 달하고(외교부, 3월 27일 기준), 코로나 19가 팬데믹 단계에 이르

러 글로벌 여행시장 빙하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.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대외 여건이 안 된다. 국내여행 

계획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은 이에 대한 반작용과 함께 ▲코로나19 확산의 둔화 ▲봄 여행시즌 도래 ▲억눌

린 여가활동 욕구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. 조사 결과 연휴가 있는 4월 5주~5월 1주에 여행 계획

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-방역 관계자들은 이 시기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 감염병 예방에 소홀하지 않되 고사 위기에 빠진 여행업계와 지역경제에 작은 불씨라도 남겨 놓으려면 먼저 

내국인의 국내여행이 활성화돼야 한다. 국내여행은 최근 단기간-근거리-휴양 위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으며 

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. 그 한참 뒤에야 내국인의 해

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도 다시 시작돼 여행산업 부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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